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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리 준법 경영을 제도화하라.

컴플라이언스: 윤리준법 경영의 성공 전략, 개정판, 마틴 비겔만 저/노동래 역,

도서출판 연암사, 2013년 2월

거액의 회계 부정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기업 총수 구속, 군납 비리, 의료업계 리베이트

와 불량 장비로 인한 의료 사고, 담합과 뇌물…기업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폭발과 정치

권의 뒷북 대책 마련. 많이 보고 들어온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컴플라이언스: 윤리 준

법 경영의 성공 전략에서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정비의 계기가 된 사건들로 인용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인 것 같다. 어디서나 기

업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외양간에 구멍이 뚫려 소를 잃었는데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서

계속 그 외양간에 소를 키우다 계속 소를 잃는’ 어리석음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1993년

에 부안군 위도에서 서해 카훼리호 전복사고가 일어나 수 백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약 20

년 뒤에 이 사고와 판박이인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1999년에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

소년 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치원생 등 23명이 사망했는데 2014년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는 책이다.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 경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 조직

관리자가 지속가능한 조직을 경영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또한 기업분석과 투자,

리스크 관리에 관한 올바른 관점과 탁월한 안목을 제시한다. 재벌 대기업, 대형 종교단

체들과 시민단체, 지자체를 비롯한 검찰, 경찰, 법원 같은 정부 조직, 그리고 언론의 윤

리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 문제를 통찰하게 하고 대안에 대한 영감을 준다. 부패와 비

리에 노출된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눈에 알 수 있는 강력하고도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준법지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출판사 서평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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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준법 경영이 기업 실적이 도움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그 인과 관계에 관해 논란이

있기야 하지만, 기업 비리 또는 비윤리적 행위가 발각될 경우 이에 따르는 법적, 재무적,

평판상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다르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건 관행이다.’ 등의 태도를 보이거

나,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선 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식

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비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

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비리 발생 시 자체적으로 발각하여 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며, 사법당국이나 감독 당국의 조사 시 적극 협조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